
아시아 최대 풍력 시험시설 완공

재료연구소가 전라북도 부안의 신․재생에너지단지에 풍력발전 시험시설을 운영한다고 11월21일 밝혔다.

풍력시험시설은 5년간 180억원을 투입해 완공했으며 면적이 4218㎡로 아시아 최대이고, 풍력발전 날개의 정

하중ㆍ피로하중 시험기, 증속기 내구성 시험기 설비를 갖추고 있다.

시험시설에서는 재료연구소에서 파견한 전문연구원들이 날개, 회전체, 발전기, 증속기, 베어링, 기어박스 등

의 성능을 시험하게 되며, 상용화 대상인 2-3㎿급의 풍력발전설비를 시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하고 있

는 5㎿급의 부품 시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재료연구소는 4-5년 후에는 10㎿급까지 시험 평가할 수 있도록 설비를 점차 확충할 계획이다.

박지상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센터장은 “시험시설은 100조원에 달하는 세계 풍력 시장에서 우리

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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